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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움받아 유애숙 씀
	작가프로필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제1장: 도서관의 비상사태
	숲속 마을 도서관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도서관장님이 울상이 되어 심청이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심청아, 큰일 났어! 어젯밤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도서관 책들이 전부 뒤섞여 버렸단다. 세상에, 동화책 옆에 요리책이 꽂혀 있고, 과학 백과사전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아무도 책을 찾을 수가 없구나!"
	제2장: "심청이가 해결해 줄게!"
	심청이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울상을 짓고 있었죠. "내 모험 책 어디 있지?", "나는 공룡 백과사전이 필요한데..." 심청이는 가방을 고쳐 메며 씩씩하게 외쳤어요. "친구들아, 걱정 마! 내가 도서관을 다시 마법 같은 곳으로 만들어 줄게. 우리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자!"
	제3장: 관찰하고 생각하기
	심청이는 도서관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깐, 왜 책들이 이렇게 섞인 거지?" 자세히 보니 책장마다 있어야 할 이름표가 모두 떨어져 있었어요. 심청이는 턱을 괴고 고민에 빠졌죠. '단순히 꽂는 것만으론 부족해.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딱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인 규칙이 필요해!'
	제4장: 똑똑한 분류 시스템
	심청이는 가방에서 태블릿과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분류를 시작해 볼까? 동물 이야기는 '숲속 탐험 존', 모험 이야기는 '용기 존', 과학은 '호기심 존'으로 나누는 거야!" 심청이의 머릿속에 도서관을 위한 멋진 '분류 알고리즘'이 척척 세워졌어요.
	제5장: 하나씩 규칙 세우기
	심청이가 친구들을 모아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규칙을 정하자! 동화책에는 '노란색', 과학 책에는 '파란색', 모험 책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어때, 훨씬 예쁘지?" 친구들은 심청이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6장: 힘을 합쳐 정리해요
	"영차, 영차!" 도서관 안은 어느새 활기가 넘쳤습니다. "심청아, 여기 파란색 스티커 과학 책이야!" "고마워, 루루! 거기 과학 책 칸에 꽂아 줘." 심청이는 힘든 기색 없이 친구들을 응원하며, 가장 무거운 책들을 옮기는 일을 도맡았어요.
	제7장: 마음을 나누는 독서 시간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도서관은 스티커 색깔별로 반짝반짝 빛이 났죠. "와, 정말 책 찾기가 너무 쉬워졌어!" 친구들은 환호하며 각자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씩 꺼내 들었습니다. 심청이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심청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멋진 분류 알고리즘만큼 중요한 건, 친구들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자 도서관은 단순한 책 창고가 아닌, 친구들의 꿈이 자라는 마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심청이는 도서관 한구석에서 다음 책을 펼치며 생각합니다. '다음엔 또 어떤 어려움을 똑똑하게 해결해 볼까?' 심청이의 다정한 모험은 오늘도 숲속 마을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원본 동화 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부안 사투리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동화 이야기

	동화는 짝수페이지 이어야 합니다. 주의~~~!!
	원본 동화 이야기

	마지막장에는 추천사:)

